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되돌릴 수 없다!  

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미 시행 중!  

–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반대 제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

 

일시 : 2024년 1월 30일 오후 2시 

장소 : 더불어민주당 앞 

사회 : 안혜영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

 

1. 취지 

 

-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(억)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됐지만 윤석열 정부

와 정치권은 여전히 법을 개악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,  

- 특히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확대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

이면에서 지속해 개악의 합의를 논의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. 김진표 국회의

장은 최근 한 방송에서도 여야의 합의를 종용하여 법을 개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말

을 했다.  

- 법 시행 첫날부터 식당에 방문하며 공포를 조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도, 점심을 먹으

며 법 개악을 다짐하는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도, 합의를 종용하는 야당 소속 국회의

장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.  

- 그러나 법은 이미 시행됐고, 이 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저선이라는 것

을 온 사회의 모두가 알고 있다. 이에 민주노총과 제시민사회단체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

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을 반대하고 개악을 시도하는 모든 세력을 규탄하고자 한다.  



 

2. 내용  

 

- 민주노총 발언  

- 생명안전행동  

- 전국비상시국회의 _ 시민사회단체 원로  

- 전국민중행동 

- 민변 노동위 or 참여연대  

- 유가족 

- 종교단체  

- 기자회견문 낭독 

 

3. 기자회견문 

 

기자회견 장에서 배포 

 

 


